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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발표주제|

수소 사회 도래와 미래 비전 2030

|발표초록|

최근,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고민이  깊어지고 있다. 

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수소의 경제적/환경적 효과를 인지하고, 수소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발빠르게 

움직이고 있다.

(전동화) 자동차산업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내연기관의 비중을 줄이고 BEV, FCEV 등  친환경 자동차 

비중을 늘리는 전동화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.

(연료전지 기술) 특히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의 오랜 기술개발 경험을 보유한 현대자동차는, 승/상용 

분야에서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양산이라는 쾌거를 이루고 있으며, 이번 발표에서는 그 기반이 되는 

연료전지 부품/기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한다.

(연료전지 사업화/브랜드) 현대자동차는 승/상용 연료전지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모빌리티 및 동력원으로서 

활용될 수 있는 연료전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, 실제로 이를  사업화하고 있다.

한편, 작년 12월 대중에 공개한 HTWO 브랜드는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사업 의지를 담은 독자 브랜드로서, 

‘인류(Humanity)’ 와 ‘수소(Hydrogen)’라는 두 개의 큰 축을 통해 수소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.

수소경제의 잠재력을 일찍이 인지한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수소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30 비전을 

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.


